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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8.(월) 설명회 시작(11:00) 이후 배포 2023. 12. 18.(월) 08:00

오늘부터 노바백스 신규백신 접종 개시
- 식약처 승인사항 반영, 12세 이상의 접종 시 활용
-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과 같은 제조방식의 백신으로,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65세 이상 어르신은 노바백스 백신 적극 활용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XBB 변이에 대응하는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12.18.) 시작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되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 모두 

오늘(12.18.)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온라인(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고,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종기관 확인경로 :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ncv.kdca.go.kr)>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등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합성항원 백신이며, ▲mRNA 백신과 동일한 변이(XBB 

계열)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이번 백신 도입은 국민의 백신 선택의 기회를 넓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을 당부하였으며, 학령기 소아·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소아·영유아와 접촉 

빈도가 높은 분들의 접종 또한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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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11월 2주부터 주간 6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접종을 받는다면 입원과 사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 많은 

분들이 신규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붙임>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카드뉴스

담당 부서
의료안전예방국 책임자 과  장 권근용 (043-913-2320)

예방접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유리 (043-9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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